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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4.3사건 희생자 3년 만에 추가 결정

-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, 제주4·3사건위원회 개최 -

□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25일(화) 오후 2시 정부

서울청사에서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」

제21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4·3 희생자 및 유족 

결정안을 심의·의결했다.

ㅇ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」는 제주 

4·3사건*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

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,

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에 설치됐다.

* (제주 4·3사건)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

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

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

ㅇ 오늘 회의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하여 정부 위원과 

민간 위원 15명이 참석했다.

* (참석자) 법무부 장관, 국방부 장관, 행자부 장관, 기재부 2차관,

법제처장, 제주도지사, 민간위원 8명 등

보 도 자 료 (배포) 2017. 7. 25(화)

7월 25일(화) 15:00 (회의종료) 이후 사용

비고
  * 모두말씀 : 별도배포
  * 공동배포 : 행정자치부

담당

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
행정관리과

과장 최태용, 주무관 최은옥
(044-200-2092, 2112)

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
제주4·3사건처리과

과장 천상철, 사무관 강재섭
(02-2195-2371, 23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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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희생자 결정을 위한 4·3위원회는 2014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

개최된 것이다.

ㅇ 지난 제5차 제주4·3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(‘12.12.1~

’13.2.28) 중 접수되었지만 미 의결된 ▲ 희생자 29명 및 유족

221명에 대한 심의 안건과,

ㅇ 지난 7월 4일 개최된 제82차 소위원회 상정 안건인 ▲ 희생자

4명 및 유족 8명의 결정취소 ▲ 중복결정자 20명 및 유

족 1명의 결정 취소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.

ㅇ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소위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1명에 

대해 국방부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소위

에서 재심의키로 하였다.

□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제주4 3 특별법 

시행 이후 이루어진 다섯 차례의 제주4․3사건 희생자 및 

유족신고에 대한 모든 심사․결정이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며,

ㅇ 이로써, 최종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규모는 각각 14,232

명과 59,426명으로 총 73,658명이다.

  ※ (붙임) 1. 제주4․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

           2. 제주4․3위원회 위원 명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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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제주4․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

<단위 : 명>

구 분 총 계

희   생   자

유 족
소계 사망자 행  방

불명자
후  유
장애자

수형
자

합 계 73,658 14,232 10,245 3,575 164** 248 59,426

금회 
결정
(제21차)

희생자 
결정 및 
의료
지원금 
결정

238 26 16 5 2* 3 210

희생자
불인정 12 2 1 - 1 - 10

희생자
취  소 12 4 1 3 - - 8

중복결정
취   소 21 20 15 5 - - 1

기존 결정
(’02년～’16년) 73,456 14,231 10,245 3,578 163 245 59,225

*금회 결정된 후유장애자 2명중 1명은 기 희생자로  **후유장애자 총 합계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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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 제주4․3위원회 위원 명단

< 총 19명 : 당연직(정부위원) 8명, 위촉직(민간위원) 11명 >

 

직 위 성 명 현 직

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

위 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
기획재정부장관

위 원 박상기 법무부장관

위 원 송영무 국방부장관

위 원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

위 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

위 원 김외숙 법제처장

위 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위 원 박재승 민간위원

위 원 김삼웅 민간위원

위 원 박창욱 민간위원

위 원 서중석 민간위원

위 원 배찬복 민간위원

위 원 임문철 민간위원

위 원 한용원 민간위원

위 원 강만길 민간위원

위 원 류재갑 민간위원

위 원 김정기 민간위원

위 원 신용하 민간위원


